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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로컬판넬 사고 “안전지대 아니다”
기계적 결함시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져 … 안전교육 및 예방대책 시급 

SK 울산공장의 로컬판넬(현장 압력조절기)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진 가운데 로컬판넬에 대한 안전강

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컬판넬은 합성수지 제조과정의 필수 설비로 중앙 시스템이 전체 공정을 컨트롤하는데 반해 각 설비 특성

에 맞는 현장 컨트롤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판넬은 규모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기종이 설치돼 있는데 다른 고

정설비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SK 울산공장의 폭발사고로 압력조절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언제든지 폭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과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압력조절기에는 폭발을 막기 위해 저압의 질소가 채워져 있는데 수소와 산소 등에 노출되면 언제든지 

폭발할 위험이 있어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 현장에는 폭발성 가스와 화학물질 이동 파이프가 바로 옆에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노출돼 

있다.

SK 관계자는 “사고 직후 수소가스관을 기존에 설치된 조절기로 우회해 2차 폭발사고를 방지하고 사고원인

을 밝혀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전체 로컬판넬에 대한 안전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분의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현장 근로자와 회사가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SK의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안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범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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